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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January 07, 2024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Rajiv Biswas  
                                    STAR / File  

전자 수출의 회복도 APAC의 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APAC 산업 경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강점은 전자 제조 공급망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전자 제품 생산은 한국, 중국 본토,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대만, 태국 및 베트남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경제의 제조 수출 부문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스와스는 말했습니다. 

 

국제 관광이 강력하게 회복됨에 따라 그는 해당 부문이 APAC 수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P 단위는 지역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RCEP) 협정을 포함한 무역 협정이 수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반적으로 APAC 지역의 중장기적 경제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APAC은 이미 명목 GDP 규모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이며, 향후 10년            

동안 신흥 아시아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스와스는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그는 강한 사적 소비, 인프라 지출, 그리고 개선된 송금 유입이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며, GDP가 2023년에 5.6%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경제 관리자들이 목표로 삼은 6~7% 성장 목표보다는 느린 성장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필리핀 경제는 5.5%로 성장하였으며, 목표 범위의 하한을 충족하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최소 7.2% 성장해야 합니다. 
 

지난해 3분기 필리핀의 GDP 성장률은 2분기의 4.3%에서 반등하여 5.9%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1분기의 6.4%에서 하락한 수준입니다. 

 

2024년에 대해,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를 통해 정부는 GDP 성장 범위를 6.57.5%로 좁혔습니다(6.58%에서). 

 

“[필리핀에 대한] 2024년 전망은 2024년 동안 기대되는 통화정책의 점진적 완화로 인해 지속적인 빠른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스와스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1/07/2323941/asia-pacific-seen-grow-fastest-worldwide 

마닐라, 필리핀 - 아시아 태평양(APAC) 지역이 올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성장은 필리

핀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견고한 수요에 지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APAC 최고 경제학자                          

라지브 비스와스는 보고서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                

지역 경제가 빠른 확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4년 APAC 경제 전망은 몇몇 대형 아시아 신흥 시장인 중국 본토,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을 포함한 견고한 국내 수요의 지원을 받아 지속적인 빠른 경제 확장을 기대합니다,"              

비스와스는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이 지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2년의 3.3%에서 작년에는 4.5%로 가속화됐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부 시장의 견고한 수요 외에도 비스와스는 APAC의 경제 성장이 다국적         

기업들이 제조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인도와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로 예상되는 강력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에도 지원될 것으로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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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사항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싱크탱크 의견                                                            

January 07, 2024 | John Victor D. Ordoñez | BusinessWorld 

FREEPIK  

필리핀의 한 싱크탱크에 따르면, 에너지부(DoE)는 필리핀 에너지 계획(PEP)을 국회에 제출할 때 에너지 안보를            

주요 관심사로 지정해야 합니다.  

“발전부터 송전, 배전 및 공급까지, 모두 하나의 목표로 조화되어야 합니다 — 에너지 안보,” 민간 자유 시장을               

지향하는 싱크탱크인 '최소정부사상가 협회' 회장인 비엔베니도 S. 오플라스 주니어가 Viber 메시지에서 말했습니다. 

 

지난 주에 세네이터 셜윈 T. 가차리안은 에너지 로드맵의 지연에 대해 에너지부에 설명을 요청했는데, 이                         

로드맵은 9월 15일에 제출 예정이었습니다. 

PEP는 2023년부터 2050년까지 필리핀의 에너지 목표를 개요로 제시할 것입니다.  

전기력산업개혁법에 따르면, 에너지부는 매년 국회에 최신 업데이트된 에너지 로드맵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플라스씨는 최근 파나이에서의 정전 사태 이후 특히 정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부가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너지부는 전력 가격 변동, 급증 및 감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에너지의 원천에 관해서 중립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부 이사인 마이클 O. 시노크루즈는 이 부서가 국가 전략 송전 계획을 마무리하고 에너지 로드맵을 1월 말까지 제출하기 전에 협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BusinessWorld에 전했습니다. 

 

그는 해당 계획에는 더 많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수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력 전달을 다루는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전력망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 믹스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RE)의 비중을 35%로, 2040년에는 50%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RE는              

에너지 믹스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는 PEP가 정부의 원자력 에너지 활용 계획도 상세히 기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규제위원회는 1월 4일에 파나이 정전 사태를 임시 전력 그리드 관리 위원회에 조사를 위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에 필리핀 국가 전력 공사(NGCP)가 1월 2일 서부 비사야 지역의 전력 정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GCP는 1월 2일에 파나이 에너지 개발 공사 및 팜 콘셉션 파워 공사의 발전소 포함 여러 발전소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카마린스 수르 대표 루이스 레이문드 F. 빌라푸에르트 주니어는 일요일에 입법부가 NGCP의 입법 특허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명서에서 '더 좋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9대 국회가 NGCP의 특허를 재구성하여 전국 전력 전송 시스템의 교통 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그 임무를 해제하거나, 총권을 철회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01/07/567304/doe-plan-must-elevate-energy-security-to-top-priority-item-think-tank-says/ 

BOI, 1.5조 페소 투자를 모색 중                                                                                                          

January 08, 2024 | Irma Isip | Malaya Business Insight 

BOI(투자진흥청)는 2023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뒤, 재생 에너지 및 장비 제조, 광물 가공 및 미국, 일본, 한국 및 유럽 연합과 같은 우선 무역 및                

전통적인 파트너들로부터의 투자 유입을 바탕으로 2024년에 P1.3조에서 P1.5조의 투자 등록을 보수적으로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BOI는 가능한 등록을 위한 P930조의 투자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ont. p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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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투자진흥청) 총괄 체페리노 로돌포는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올해의 목표는 2023년                

실제 등록액인 P1.26조로부터 10% 증가한 것으로, 이는 기관 56년 역사상 최고치이며 2022년의 

P729조에서 73%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OI는 기관이 설정한 P1.5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여전히 국가 지출 계획에                    

따라 제출된 P995.59조를 능가했습니다. 

 

로돌포는 2023년에 P272조 가치의 두 프로젝트가 제출되고 평가되었지만 특정 요건 준수가           

미비하여 승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P200조 규모의 태양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와 P72조 규모의 복합 순환 가스 터빈                    

발전소입니다. 

BOI(투자진흥청)의 One-Stop Action Center for Strategic Investments 책임자인 에르니 델로스 레예스는 동일한 브리핑에서 파이프라인에는                 

녹색 레인 처리를 위해 인증된 370조 페소 규모의 프로젝트와 360조 페소 규모의 평가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0조 페소                

규모의 태양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는 들어오는 신청 사항입니다. 

 

무역부 장관인 알프레도 파스쿠알, BOI 위원장은 승인 중인 프로젝트의 더 큰 비중은 역사적으로 승인을 지배했던 국내 투자보다는 외국 투자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스쿠알은 약 767조 페소 중 약 60%가 외국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정말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 동남아시아에서              

외국 직접 투자(FDI)의 두 번째로 큰 목적지가 될 것을 희망합니다,”                      

로돌포는 말했습니다. 

 

파스쿠알은 헌법의 특정 경제 규정을 개정하는 제안을 지지하며 이 계획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이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파스쿠알은 말했습니다.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FDI 수령자가 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헌법 변경

이 얼마나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 대한 댓글을 요청받았을 때." 

 

파스쿠알은 헌법이 여전히 이 나라의 기본 법이기 때문에 정부는 외국                 

투자자와의 대화에서 일부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개혁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은 변화합니다. 단기간 동안 외국 투자자를 100%로 유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산업이 포화되면,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헌법에 넣으면 더 이상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연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스쿠알은 말했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news_business/boi-eyes-p1-5t-investments/ 

산업 단체, '휴일 경제'에서 균형 추구                                                                                                   

January 08, 2024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필리핀 상공회의소(PCCI)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간의 주말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Cont. page 4]  

BOI, 1.5조 페소 투자를 모색 중                                                                                                          

[Cont. from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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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회장 Eunina Mangio는 지난 일요일에 발표된 그룹 성명에서 인용되어 '필리핀과 같은 소비 중심 경제에서 장기간의 주말은 가족들에게 

여가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angio는 장기간의 주말이 국내 여행을 촉진하고 '관광 소비를 잠재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소매, 식품 및 서비스 부문을                         

포함하여 다른 부문에 가치를 더합니다. 

또한, 이 비즈니스 그룹장은 가족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웰빙을 증진시키고, 간접적으로 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Mangio는 휴일 경제는 휴일의 수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장기간의 주말을 만드는 데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CCI 회장은 이미 2024년 필리핀에는 18개의 정기 휴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수를 증가시킬 경우 '제조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을                      

포함한 산업의 노동 비용이 확연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ngio는 '이는 이러한 부문에 부담을 더하고 그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나라의 관광을 촉진하고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장기간의 주말을 지지해 왔습니다. 

 

마르코스는 2023년 12월을 정기 휴일 또는 특별 휴일로 선언하는 몇 가지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Proclamation 368을 통해 2024년            

1월 1일(신정)을 올해의 첫 번째 정기 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선포문은 특별 휴일을 8개로 늘렸습니다. 이에는 8월 21일 (니노이 아키노의 날);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 12월 8일 (성모 마리아의 순결강론); 그리고 12월 31일 (해마지막날)이 포함됩니다. 

 

또한 목록에 포함된 것은: 2월 10일 (설날); 3월 30일 (검은 토요일); 11월 2일 (영혼의 날); 그리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한편, Proclamation 368에는 2024년의 정기 휴일 목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월 1일 (신정); 3월 28일 (목요일 성금요일); 3월 29일 (금요일 성금요일); 4월 9일 (용감한 날); 5월 1일 (노동절); 6월           

12일 (독립기념일); 8월 26일 (국경일); 11월 30일 (보니파시오의 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리고 12월 30일 (리잘의 날). 

 

마르코스는 국립 무슬림 필리핀 위원회가 권장하는 날짜를 기반으로 이드 알 피트르와 이드 알 아드하를 관찰하기 위한 국가 공휴일을 선포할              

별도의 선포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 보기: https://businessmirror.com.ph/2023/10/13/edsa-revolt-deleted-from-2024-list-of-special-

holidays/)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1/08/industry-group-seeks-balance-in-holiday-economy/ 

인플레이션, 여전히 2-4% 목표 초과 예상                                                                                          

January 08, 2024 | Niña Myka Pauline Arceo   | The Manila Times 

지난 달에 목표로 돌아온 인플레이션도 이번 해에 목표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고 Metropolitan Bank & Trust 

Co. (Metrobank)가 말했습니다.  

메트로뱅크 연구는 '2024년의 목표를 초과하는 예상 기준선은 여전히 주로 쌀 가격 상승 압력의 위험에 의해 유지되며, 이에 따라 4.3%의 전망이           

유지됩니다.'  

수출국인 주로 태국과 베트남은 지난 해의 가뭄과 폭우로 올해 전체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언급했습니다. 
 
12월에 인플레이션은 4.1%에서 3.9%로 하락했지만, 전체 인플레이션에서 1.7%포인트를 차지한 쌀 인플레이션은 15.8%에서 19.6%로 상승했습니다. 
 
메트로뱅크는 12월의 쌀 인플레이션이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인 22%와 일치하며 아시아 쌀 수출 기준 가격의 상승과 일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산업 단체, '휴일 경제'에서 균형 추구                                                                                                   

[Cont. from page 3]  

태국 쌀 가격은 11월의 1MT당 $640에서 12월 말에는 1MT당 $659로 상승했으며, 베트남 쌀 가격은 11월에 비해 1MT당 $629.41에서 12월에는             

1MT당 $632.90으로 상승했습니다.  

메트로뱅크는 두 지표 모두 연간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5]  

https://businessmirror.com.ph/2023/10/13/edsa-revolt-deleted-from-2024-list-of-special-holidays/
https://businessmirror.com.ph/2023/10/13/edsa-revolt-deleted-from-2024-list-of-special-holidays/
https://www.manilatimes.net/author/nina-myka-pauline-ar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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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다른 분석가들의 기대와 대조적입니다. 다른 분석가들은 평균 인플레이션이 올해 최종적으로 목표 범위 안에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중국은행 경제학자인 도미니 벨라스케즈는 2024년 평균 인플레이션이 3.5%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특히 식품 및 운송비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가격은 건조한 날씨 조건과 쌀 수출국의 무역 제한으로부터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HSBC 글로벌 리서치의 경제학자인 아리스 다카나이는 2024년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 내의 3.5%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쌀이 전망에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경고했습니다. 

 

둘 다 필리핀 중앙은행인 BSP가 인플레이션이 확고히 2.0%에서 4.0%의 목표 범위 내로 안정될 때까지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BSP의 현재 리스크 중심의 2024년 인플레이션 예측은 여전히 4.2%로 올해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전망은 11월에 비해                   

낮아졌으며, 은행은 외부 예측이 올해 목표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지난 주에 12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된 후 중앙은행은 하락세가 '인플레이션이 공급 측면의 가격 압력과 부정적인 기초효과의 완화로 인해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완화될 것으로 BSP의 예측 경로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요금, 전력 및 연료 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잠재적인 압력과 엘니뇨 기상 패턴이 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으며, 정책 설정은               

기대치를 더 잘 고정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견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SP의 통화정책위원회는 지난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5일에 열리며, 해당 회의에서 1월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고려할 것입니다. 

 

BSP의 기준금리는 현재 6.5%로, 2007년 이후 최고치로, 2022년 5월 이후 450베이시스포인트에 달하는 금리 인상의 결과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대응 조치였습니다. 

 

메트로뱅크의 전망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초과한 채 유지될 것이지만, 비휘발성 상품 가격과 관련된 가격 압력이 감소한다면 BSP가                    

6월 초기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핵심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현재 수준만큼의 제한적인 정책 금리가 올해 내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메트로뱅크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4/01/08/business/top-business/inflation-still-seen-topping-2-4-goal/1927194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세금 납부 용이성 법률 서명                                                                     

January 08, 2024 |  Anna Leah Gonzales  | Philippine News Agency 

PAYING TAXES. The newly 
signed Ease of Paying Taxes Act 
aims to improve the government's 
revenue collection through                        
digitalization initiatives. The law 
was signed by President Ferdinand 
R. Marcos Jr. on Friday (Jan. 5, 
2024). (PNA file photo)   

마닐라 -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과세 행정의 현대화와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화국 법률 (RA) 11976 또는 '세금 납부 용이성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일요일에 발표된 대통령 통신사무실(PCO)의 발표에 따르면, 세금 납부 용이성 법률은 2022년과 2023년 국가              

연설에서 언급된 우선적인 입법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 법률은 제도를 간소화하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정부가 최대한 많은 납세자들을 과세 체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국가의 수입 징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PCO는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서명된 이 신규 법률은 1997년 국가 내부 수입법의 여러 조항들에 대한 행정적인 세제 개혁과                 

수정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Cont. page 6]  

인플레이션, 여전히 2-4% 목표 초과 예상                                                                                          

[Cont. from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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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법률은 필리핀 세제 제도를 개선하고 최신 방식을 도입하며 구식 절차를 대체합니다. 

 

RA 11976의 주요 기능 중 일부는 납세자를 소규모,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것; 수익 신고서의 전자 또는 수동 제출 및 세무                 

당국 (BIR), 인가된 대리 은행 또는 인가된 세금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를 통한 세금 납부; 내부 수입 세금 지불 옵션을 시 또는 구 지자금으로 이전;             

상품 및 서비스 판매의 문서화와 기초 사이의 구분 제거; 그리고 부가가치세 (VAT) 환급 청구를 낮음, 중간, 높음으로 분류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은 필리핀 거주자가 아닌 납세자를 위한 등록 시설의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고, 납세자들이 세무 프로세스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며, 문서 요구사항을 줄이고 BIR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과 디지털화 로드맵의 개발을 통해 BIR 서비스를            

디지털화합니다. 

 

해당 법률은 또한 잘못된 또는 불법적인 세금 징수에 대한 환급 청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180일 제한을 부과하며, 각 판매 및 상품 및 서비스 

이전마다 영수증의 필수 발급 금액을 PHP100에서 PHP500으로 증가시킵니다. 

 

PCO에 따르면, 이 법률은 BIR이 납세자들의 이익을 위해 종합적인 디지털화 전략을 채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에는 기본 세무 서비스를 위한 통합 및 자동화된 시스템 도입, 사무실 및 부서 간의 데이터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전자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자동화 및 BIR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한 절차 간소화, 그리고 BIR의 기술 역량 강화가 포함됩니다. 

 

RA 11976의 시행 규칙은 법의 효력 발생 후 90일 이내에 재정장관과 BIR 및 민간 부문과의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공식 조례나 보편적인 신문에 공표된 날로부터 15일 후에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16498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세금 납부 용이성 법률 서명                                                                     

[Cont. from pag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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